
신년 법어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여명을 밝히는 광명의 상징이자 
불행을 쫓고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사부대중 모두가 만사여의(萬事如意)하시고, 오랜 정진의 힘으로 만물을 
깨우는 사회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국민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존과 공생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려
는 국제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
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
습니다.

  시대의 엄중함 속에서 언제나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公心)과 
원력(願力)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
다.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가적
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
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마
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맞추어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곧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종단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항상 그래오셨듯이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를 이루어 모두에게 베



풀어 주시고, 이러한 상호 존중과 화합의 힘으로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
겠다는 여러분의 서원과 실천에 거듭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그 기운과 
복덕이 모두에게 두루 가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일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고향을 찾으신 서산대사처럼, 한 해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마
음가짐과 실천에 있음을 깨달아 새해를 밝고 희망차게 열어갑시다.

  신심불이(信心不二)의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사부대중 모두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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